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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포츠 미래를 이끌 제 2기 스포츠 꿈나무 선수 초청해 후원식 진행
- 중고교 꿈나무 선수부터 국가대표까지 아마추어 후원 시스템 조기 구축
- “앞으로도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 ESG 지속 실천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4. 3. 6.]

SK텔레콤이 아마추어 선수단 후원에 진심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제2기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을 5일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ESG 실천’ 및 ‘우수 체육 인재 조기 확보/양성’을 목표로, 경제적 배려 대상자 24명과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 10명을 선발하여 후원한다.

지난 해 제1기 후원선수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대회성적과 무관하게 고교 졸업생을 제외하고 전원 재계약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동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SKT의 아마추어 선수 후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 또한 5종목 5명이었던 경기력 우수 선수는 8종목 10명의 선수를 선정해 후원폭을 한층 넓혔다.

이 날 후원식에 참석한 육상 100M 남자 고등부 국내 기록 보유자인 나마디 조엘진 선수는 “SKT가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국가대표가 되어 국내 최고의 선수가 되는 제 목표를 이루는 것이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SKT와 함께 롱런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1기 스포츠 꿈나무 출신인 근대5종 신수민, 육상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는 올해부터 Team SK 국가대표 선수 후원 계약을 맺어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두 선수는 이 날 후원식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스포츠 꿈나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했다.

SKT는 지난 2022년, 중고교 재학 중인 스포츠 꿈나무부터 아마추어 성인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 선수 후원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하며 이 분야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난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결실을 맺었고,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오경식 SK텔레콤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사장)은 후원식에 참석한 7명의 선수들에게 꽃다발 증정과 함께 SK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손수 씌워 주고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마추어 선수 후원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ESG에 진심인 우리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T는 스포츠 ESG 실천과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을 지향하는 ‘제2기 SK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을 진행했다.
5일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진행된 후원식에는 나마디 조엘진(육상), 노민규,김준우(이상 수영),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박예빈(사이클), 박정훈, 최승희(이상 골프) 등 7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사진1) 후원식에 참석한 아마추어 선수들. 뒷줄 좌측부터 나마디 조엘진(육상), 김준우(수영), 노민규(수영), 앞줄 좌측부터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최승희(골프),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 박예빈(사이클), 박정훈(골프) 선수.

사진2)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과 후원선수 소감을 밝힌 나마디 조엘진 선수

사진3) 후원식에 참석한 아마추어 선수들. 뒷줄 좌측부터 나마디 조엘진, 김준우,  노민규, 앞줄 좌측부터 노현승, 최승희, 박예빈, 박정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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